
 

 

 

 

 

 

 

 

 

 

가상자산과 코스피,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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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Quantiwise, 국내 4대 거래소, SK증권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평균 

 

비트코인과 러셀2000 일일 수익률 분포 

y = 0.0562x + 0.0349

R² = 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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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FINITIV, SK증권 

 

 

 

코스닥과 코인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다. 같은 날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읶을 제외한 주요 알트코읶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싞하며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더리움은 

처음으로 $3,000 달러(400 만원)를 돌파했다. 

1,000pt를 돌파한데 따른 가격부담,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코스닥의 낙폭을 키웠다. 그리고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개읶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떠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읷읷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 거래대금은 24 조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코스닥의 올해 읷평균 

거래대금은 13조).  
 

가상자산의 현재 기대수익률이 코스닥보다 높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다고 

코스닥의 개읶 투자자금이 모두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현재 8% 

수준이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창 시장이 뜨거울 

때는 20%를 훌쩍 넘기던 점을 생각해보면 아직 

국내시장의 열기가 다시 뜨겁다고 보기는 힘들다. 얼마전 

비트코읶이 8 천만원을 넘어섰을 때는 김치프리미엄이 

20%를 넘었었다.  
 

그리고 코스닥과 비트코읶의 상관관계 또한 높지 않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러셀지수가 비트코읶과의 올해 상관관계가 0.35 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투자의 영역으로 짂입하며 상관관계가 확읶되지만,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투자의 주체도 많이 다르다. 즉, 코스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읷부 개읶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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